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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는것도아니고오는것도아니고머

무는것도아니고눕는것도아니라는이

도리, 그당처, 이걸알았어. 우리는부처

님의말씀듣고그만알아버리네. 그러하

니예를들어서말하자면부처님은우리

를 대신해서 공부해 주신 거나 한 가지

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이 다겁을 통해서 각고수

행하신그것을옴싹받아들였단말이죠.

그러하니우리만큼팔자좋은사람이세

상에어디있습니까? 어떤분은각고고

행을 했어.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칼에 잘리기도 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

런데우리는말이지가만히앉아서부처

님이각고고행하신그것을옴싹그대로

받아들였단말이죠. 그러하니얼마나우

리는행복합니까? 그러나이걸받아들이

지못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이런 대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신

다면 말이죠 한 번 생각을 딱 굳혀서 확

돌려버려. 그 마음씀씀이를 한 번 확 돌

려버려. 이돌리는것이몸을한번뛰친

다고이렇게말하는겁니다. 어쩌다가말

하지만용녀가부처님말한마디에성불

한것다아는거지만, 심지어백정도, 돼

지를죽이는백정도말이죠. 백정이라하

면여러분아시지않습니까? 술 안먹으

면아무리그거해도기분안날겁니다.

술이나 먹을 줄 알고 돼지나 죽일 줄 알

았다뿐이지불이라는불자를지가말이

나들었겠습니까? 한데돼지를죽이는데

어쩌다가칼이숨통에들어갈때꽥하고

소리를 지를 것 아니겠어요? 소리를 지

르는데 돼지의 눈동자와 자기의 눈동자

가딱바로정면으로봤다말이죠. 늘보

는데그날만큼이나그눈동자자기의눈

동자와돼지의눈동자가딱마주쳤다말

이죠. 여기서 뭣인가 깨달았어요. 뭣을

깨달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 자리

에서칼내버렸어요. 칼내버리고산으로

들어가서공부해서대도인이됐어요. 

부처님께서각고수행을하신것은우

리를대표해서하신건데, 그 도리만 우

리가그대로받아들인다면그거우리거

저 먹습니다. 나는 이거 단언합니다. 설

법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로 설

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

리에서참말로여래는가는것도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도리를 참

그렇구나 해서 실감이 여러분들이 난다

면은 이 자리에서 벌써 부처 이룬 겁니

다. 별것이부처입니까? 별것이어디부

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서 이루는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그것

이있는것이, 석가모니께서는누만겁을

고행을했습니다. 그러하기때문에석가

모니도마지막에가서는, 다방편입니다

만도육년동안좌부동했다가나중에육

년 만에 쓸데없는 고생을 내가 하고 있

다이렇게선언하셨습니다. 뭣이냐말이

여. 공연히고생을했어. 육년동안이나.

그건부처님의경지에서그래하신것이

니까우리가시시비비를말할수가없습

니다. 하나 우린 방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공연한 고생을 했어. 그

만그대로가부처인데그만그대로본래

슬기, 이 육신을 끄집고다니는그슬기

자리가부처인데공연히육신이무슨죄

가 있다고 해서 무정물인 이걸 고생을

시켰노 하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일

이 있습니다.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 참

의심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말로

모처럼사람의몸을받았으니사람의몸

을받은이기회를놓치지말고대오반

성해야됩니다. 대오 반성 안하면그야

말로 이것이 내 거다 이래 하면서 불구

덩이나 흙구덩이에서 죽는 수밖에 도리

가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도 아니지

만난죽는다생각하고, 나는 났다 생각

하고이래서일생보내려면참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대단히 중

요한대목입니다. 부처님이우리를대신

해서공부를해주었다이말입니다. 

“큰 도를이루려면우선그기틀과연

을만나야한다.”

이거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하신말

씀인데사람으로서, 이 중생들이많은데

어려운것이네가지가있습니다. 사람으

로태어나는것이어렵다고되어있습니

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사

람의몸을받는것이좀어렵긴어렵겠어

요. 이건말안하더라도알겠지만잘나나

못나나그건별문제로하고사람의몸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사람의몸을받는데남자의몸

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이리 돼 있습니

다. 이건무슨까닭이냐. 그생리가달라.

그러니까남자보다여자가계가더많은

것은그걸제거하는약입니다. 처방입니

다. 약방문이에요. 그러니까여자의몸보

다남자의몸이공부를하는데좀수월하

다하는이걸뜻하는겁니다. 다른게아

니고. 그다음에는불도에들기가어렵다

이랬습니다. 이거부처님말씀입니다. 사

람의 몸은 받았어. 또 남자의 몸도 받았

어. 그런데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은 말

이지그법신에남자여자구별이없습니

다. 다이거방편입니다. 

그런데불도를만나기가어려워. 참말

로 이거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나의 경

우로 봐서는 말이죠 절간이니 예배당이

니 하는 것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 들어

가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더욱 더 예배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

습니다. 절간은 술 먹는 자리로 알았거

든요. 왜 술 먹는 자리로알았느냐면절

간은경치가좋은데있기때문에. 경치

좋은곳에서술한잔먹으면얼마나좋

아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큰

일날뻔했어요. 하하하. 삼도지옥영못

면할 뻔 했습니다. 이런데 참말로 불도

란 뭣이냐.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는 처

소를 도장(도량)이라 하고, 이러한 도리

가 불도인데 참말로 우리가 이 도리 몰

랐으면 어찌 했겠습니까. 아, 이것만 내

다 해서 어쨌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는할수없다하고체념이라하나요, 뭐

라 하나요? 체념이란 말 말고 우리말로

뭐 있을 거여. 얼마나 답답해서 체념을

하겠나요. 체념을 하는 그 고통이 얼마

나많은가요. 기가막힐거여. 그러면그

고통, 체념, 이놈이나중에뿌리가돼서

다른과를만드네. 그과가좋은과가되

겠나요? 

법 신 ③

이번 생 놓치지 말고 대오반성해야

사람의몸받았을때

이기회를놓치지말고

대오반성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이것이내거다하면서

불구덩이서죽는수밖에

도리가없다

⑧-1 상수불학(常隨佛學)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隨喜懺悔諸善根廻向衆生及佛道

我隨一切如來學脩習普賢圓滿行

勸脩淸淨波羅蜜恒不忘先菩提心

滅除障垢無有餘一切妙行皆成就

原共諸衆生往生安樂國

상수불학(常隨佛學)은 세 가지의 각기

뉘앙스가 다른 말로 풀이된다. ① 항상

부처님의 학문을 따라 배운다. ②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③ 항상 깨친,

어진이를따라서배운다.

앞에서 우리가 수희공덕(隨喜功德)을

배우고참제업장(懺除業障)을 하고그런

것이 모두 결국에는 무엇을 이룩함이냐

하면그것은우리들로하여금중생과전

인류가달성해야할부처님의과업을위

하여 그 도(道)를 성취토록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하는데는우리가모든여래를

따라서배워야하고또모든여래의학문

을 따라야 한다. (我隨一切如來學) 그럴

려면널리모든선(善)을닦고보현(普賢)

의 행원(圓行), 즉 보현보상과같은원만

한덕행(德行)을 쌓고익혀나가야된다.

여래수행(如來修行)을해야된다. 진실한

알찬수행을하고불방일(不放逸)하고근

수청정바라밀(勤修淸淨婆羅蜜)한다. 부

지런히맑은바라밀(婆羅蜜)을 닦아나간

다. 우리는 깨쳐야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수행하

는동안에는우리를가로막던모든때끼

인것, 장구(障垢)가죄다없어진다. 그런

다음부처의학문을따라배우면, 부처의

행동을따른정진(精進)을 하게되고, 그

행동이모두다낱낱이성취되게마련이

다. 부처를 따라 배운다고 하지만 그럼

부처란무엇일까? 

우리는앞에서내가깨친다. 내가똑바

로 알고 깨쳐야 하고 또 남들을 깨쳐준

다. 그리고깨친바를행동으로서실천한

다고 이와 같이 배웠다. 우리말로‘깨친

다’는 것은 붓다(Buddha), 즉 내가 불

(佛)이다하는뜻이다. 불(佛)은중국에서

각(覺)이라 하고 일어(日語)로는 사도루,

독일어(獨語)로 Erkenntnis가 이에 가

깝고범어(語覺)로 Buddha이다. 중국어

로 각(覺)이라는 것은 學과 見이 합쳐서

된 것으로 보고 배웠다는 것이다. 일어

(日語)의‘さとる는 さいとい’라는 말에

서되어진, 귀가빠르다, 득청각(聽覺)에

서 비롯한 총명(聰明)을 뜻하는 말이다.

총명하다는것은잘아는사람이라는뜻.

우리말의깨쳤다는것은, 누워자다가

잠이깨었다. 지금까지꿈을꾸다가이에

서벗어났다. 이런소리다. 또 하나는달

걀에서병아리가되었다하는말이다. 달

걀에서 병아리가 나왔다. 즉 깨쳤다. 달

걀이라는막이탁터지어서된것. 잠잘

때와 잠에서 깨친 때와, 그리고 달걀의

상태와달걀에서탁깨쳐서병아리가된

것과는완연히다르다. 그러므로귀로듣

고알았다거나, 눈으로보고배우고알았

다는등과깨쳤다고하는것과는척이나

대조적인차이가있다. 우리의깨쳤다는

말은확실히중국어일어와는다르다. 부

처는되어진것이며, 어디에서되었느냐

하면 우리들 사람이 깨쳤으므로 부처가

되었다는것이다. 부처의불을이해하는

데는 우리말의 깨쳤다는 것이 중국어나

일어보다도 훨씬 핍진하게 여실히 그려

내었다. 

수희(隨喜)와참회(懺悔)라는,

중생과부처에게돌아가

배우려는것.

모든부처를따라배운다.

보현보살의원만한행동을

익힌다. 부지런히

맑은바라밀(婆羅蜜)을닦는다.

어진마음으로

얽어매진 장구(障垢) 모두 말끔히 씻

기어

착한일하던행동,

끝내하나하나이루어진다.

여기서‘부처와중생에게돌아가’, 하

는 회향(回向)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오

수의한단경인십회향(十廻向)을가리킨

다. 오수는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

(十行), 십지향(十廻向), 십지(十地) 등이

다. 십지향까지네단계는수행의과정이

다. 이를간단히풀이해보자. 우리가믿

는다는것은첫째신뢰감이가고믿어져

야 한다. 믿어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굳

어졌다는것이다. 단단하게굳어져서거

기있다. 그것으로서생활한다. 그러니까

거기머물러있다는것이다. 즉 신(信)에

서주(住)로 이행한것이다. 단단하게굳

어져서머물러있다. 머물러있다는것은

다른면으로는수행을한다는것을뜻한

다. 어떠한노릇을한다. 실행한다. 하나

씩 둘씩 실행한 그것을 잘했나, 되새겨

본다. 경험을 다시금 더듬어 본다. 앞으

로더잘해나가야겠다. 한일을누구에

게 돌려야겠다. 즉 잘된 일의 경험을 활

용하게 모든 사람들, 중생들 전 인류를

향하여다시금크게실천해나가야겠다.

이것이회향이다. 

이렇게 보면 신(信), 주(住), 행(行), 회

향(廻向)이한가지같은일을가지고이

렇게저렇게딴말로표현을달리한것이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이것은 다 같은

얘기다. 앞에서 말한 십지(十地)도 역시

같은것이지별다른것은아니었다. 

오수(五修)의 신(信), 주(住), 행(行), 회

향(廻向), 지(地)는다같은것이다. 그러나

이것을같다고통틀어말해버리면수행

자가 어리둥절하고 알아보기 힘들다. 그

래서오수(五修)인다섯가지단계로나누

어서설명함으로서좀더알기쉽게되었

고다시이다섯을제가끔열개씩세분하

여놨다. 그러므로오수는오십의지위가

된다. 신(信)에발을들여놓기전의범부

는일이고신, 주, 행, 회향, 지(信住行廻向

地)를 다 거쳐 오(五)십일이 되어 오수의

마지막인등각(等覺)에이르는데, 이는부

처와꼭같이되었을때며, 그 덕행의과

(果)가가득찼을지경에오십이로서묘각

(妙覺)에달한다. 묘각이라함은부처님

이다. 이렇듯법무에서불(佛)까지오

십삼(五十三) 위로 나누었지만 이

것은 설명을 위한 것이지 이것

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아니다. 

‘信’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

수행하고바라밀을닦아

깨쳐나가야한다

수행은믿음이근본이며

여기에모든과정이들어있다

信·住·行·廻向은같으며

무궁한공덕이있다

백봉김기추거사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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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

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전 3권(민

족사刊) 중제2권에서발췌한것입

니다. 

“

”

“

”


